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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 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온 인류가 희망하고 소
망했던 그런 말씀이다. 수고하고 짐 진 자들아 다 내개로 오라. 다 해준다. 왜? 주니깐. 구원시키고 싶으
니깐.

생활 속에서 계속 맡겨봐야 이 말씀이 더 황금같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있다. 맡겨놓으면 하나
님께서 어련히 알고 해주시겠느냐. 주께 맡기라 함은 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
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를 통해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선 주를 통해서 해주신다. 주가 아니면 안된
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이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다. 안 맡겨 본 자는 
해결이 안 됐어도 뭐가 해결이 안 됐는지 모른다. 맡긴 것과 맡기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크다.

꼭 주의 손이 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피곤하면 주의 마음이 가지 않
는다. 마음이 능력이고 권세를 발하는 것이다. 손으로 할 것은 손으로 한다. 하지만 손만 가면 마음이 가
지 않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손이 가는 것이다. 피곤하고 힘들면 손을 얹어도 마음이 가지 않고 형식으로 
하게 된다.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것과 노력한 것을 보신다. 진
실로 하라. 진실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진실로 참으로 해야 한다. 진실로 늘 하라. 그럼 진실로 고
쳐진다. 약수 먹을 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실로 고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진정 회개해야 한다. 진
실로 하는 자에게는 성벽이 무너지는 표적이 일어난다. 맡겨도 진실로 하는 자에게 맡기신다.

주는 우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주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고 온 인류에게도 주다. 너 
하나를 확대하면 전체와 같다. 인삼은 나(선생님)를 상징한 것이다. 인삼은 월명동에서부터 시작했다. 우리
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90%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인간이 알지 못해도 90%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일에 주인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99%, 100% 하실 때도 있다. 
지구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도 주에게 맡기지 않은 것도 해주신 것이 많다. 어린 애가 몰라도 
부모가 투자하고 키우듯이 몰라도 해주신 것이 많다. 크면 알겠지 하시면서 하나님도 주도 받는 자가 몰라
도 해줄 때가 있다. 주도 그 영혼이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룹 회장과 사장이 다르다. 회장은 그룹 전체를 이끄는 자이고 사장은 그 밑에 회사 하나 책임 지는 자
다. 선생은 회장과 같고 각 교회 교역자들은 사장과 같다. 호칭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호칭을 제대로 해야 한다. 잘 부르고 해야 한다. 존칭을 제대로 
써야 한다. 사회 정치 용어로 목사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직책을 말했다. 목사도 어마어마한 직책이다. 기
성교회 봐라. 기성교회에서는 전도사하기도 쉽지 않다. 기성에서 목사 되기는 엄청나게 어렵다. 직을 제대
로 하면 크다. 교사들 정신 차려라. 선생은 기성에서 집사할 때 150명씩 이끌고 다녔다. 요즘 섭리 교사들 
보면 한 명당 5명 정도밖에 이끌지 않는다. 빨리 인원 불려라. 적어도 15명은 이끌고 다녀야 한다.

맡기고 같이 뛰고 하기다. 맡겨야 잘된다. 주와 같이 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다. 조장이라면 적어도 10
명씩은 데리고 있어야 한다. 내가 언젠가 전국의 조장, 팀장, 구장, 단장들 인원 가장 많이 데리고 있는 자
들에게 상금을 줄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도 목회를 단단히 하는 것이다. 항상 뭉치고 인원 불려야 한다. 
교사들도 빨리 전도해서 인원 불려놔야 한다. 악착같이 해야 한다. 교사들 적어도 3배, 4배, 5배 인원 불
려야 한다. 선생은 3만 명 전도한지 오래 됐다. 운동해도 전도, 말씀해도 전도, 지나가도 전도 하며 했다. 
이와 같이 해서 계속 전도해서 불려 나가기다. 전도해서 계속 밀고 나가기다. 분위기를 만들고 무대를 만
들어 줘서 전도하기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와 같이 하는 것이다. 맡은 자가 빨리 해서 추워지기 전에 불려놓기다. 교사들, 캠
퍼스들 한 300명은 넘어가야 영웅이다. 월명동 돌 쌓기 하듯이 무섭게 밀어붙이고 해 나가기다. 어마어마
하게 해 나가야 한다. 조금해서는 안된다. 웅장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만들기다. 하늘나라도 그렇게 만들
었다. 해놓으면 입 아프게 말할 필요 없이 보여주면 된다. 단지 이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증거 해줘야 한
다. 자꾸 생활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전도가 제일 쉽다. 직장 다니는 거 쉽지 않다. 전도를 많이 하면 하
나님께서도 많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전도 많이 하면 많이 주신다. 이와 같이 많이 따르는 자가 있으면 함
부로 하지 못한다. 건들지 못한다. 염려를 내게 맡기지 말고 서로 맡겨라 할 때까지 전도하자. 곧 그런 때
가 올 것이다. 나도 그 때까지만 내게 맡기라 할 것이다. 선생이 주일학교 맡겼을 때 제일 인원이 많았다. 
2등을 해본 적이 없었고 항상 1등이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다들 지도자가 되어서 전도의 사령관이 되어
서 빨리 뛰어라. 직책 없고 사명 없다는 자들 다들 전도의 사령관이 되기다. 사령관이면 별이 4개다. 적어
도 별 1개당 1명씩은 전도해야지. 전도하기 쉬운 때인데 왜 전도하질 않느냐. 그 때 그 때 말을 잘해야 한
다. 잘 될 때 잘해야지 안 될 때는 안된다. 잘 될 때 밥도 안 먹고 해나가기다. 섭리 전체 지금 명한다. 
섭리 전체 모두를 전도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니 모두 전도하라. 전도하면 전도가 된다. 하나님께선 여러 가
지로 증거하게 해주셨다. 생명들 기르기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기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 이기
고 또 이긴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 주가 매일 기도해주니 믿기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성령께 맡겨라. 맡겨놓고 역시 같이 하
자. 그러면 잘되고 형통된다 했습니다. 지가 한다고 하다가 일 저지르고 지가 한다고 하다가 역시 안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그리함을 받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두다 우리에게 하나님것을 인도해주시고 주관해주시고 함
께해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맡기
니 모든 것을 주를 통해 잘되고 형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임해 하
나님이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영광이 이들위에 함께할
지어다. 아멘.


